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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on CEO Column

이른아침눈뜨고일어나변화된것을찾으라

면, 그중의하나는분명모바일기술의발전일것

이다. 그만큼순간을넘어찰나에가까울만큼모

바일분야는진화속도가빠르다. 

휴 전화가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 통화가 잘

터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던 때도 있었다. 음성

통화의 품질이 곧 서비스 만족도의 기준이었던

것. 그러나지금휴 전화는단순히하나의통신

기기의 의미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주변

을 둘러싼 수많은 정보와 자신을 연결하는 하나

의접점으로발전했다.

이처럼 모바일에 정보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더해지고, 무선

인터넷사용이가능해진것은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플랫폼

기술의발전에기인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무선인터넷플

랫폼은이동통신서비스가음성서비스에서데이터서비스로진

화하면서무선인터넷서버에서필요한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

을다운로드받아이동단말기에서구동할수있게해주는기술

이다.

최근세계무선인터넷플랫폼시장의트렌드는크게두가지

로요약된다. 첫번째는전세계주요단말제조사들이어떤플랫

폼전략을구사하는가이며, 두번째는전세계주요이통사들이

자사의서비스를차별화하기위한조건으로서단순히서비스의

구성이나마케팅적인측면에서만집중하는것이아니라자사의

서비스가구현될플랫폼에 하여통제력을강화하는전략을구

사한다는점이다. 이같은현상은전세계1위이통사인보다폰을

필두로확산되고있으며, 주요이통사들역시이러한추세를따

르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이통사들의전략이제조사에게가져온변화도눈여겨

볼만하다. 먼저제조사가자사브랜드가치를감소시키는위험

을부담하면서까지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해이통사들의전

략을점차수용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는점, 또이통사의까다

로운플랫폼규격을구현하여단말기를공급하기위해기술규격

개발및탑재, 기술지원을전담하는플랫폼개발전문업체에아

웃소싱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는점이다. 

즉, 과거에이통사와단말제조사중심으로이

루어져 있던 모바일 시장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향력이

점차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전세계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크게 자바

(Java)와 브루(BREW)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자바시장의점유율이80%를상

회하므로사실상의표준이라고할수있다. 

차별화된 규격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기술요

건을갖춘자바기반플랫폼의급성장은ARC 그

룹2005년보고서에도잘나타난다. 이보고서는2005년브루

탑재단말기판매량은3,500만 인반면, 자바플랫폼탑재단말

기판매량은약2억6,100만 에이르는것으로밝히고있다. 또

2006년에서2010년까지자바와브루탑재단말기판매량의격

차는증가되는데2010년에는브루탑재단말판매량은자바탑

재단말기판매량7억800만 의약15%에그칠것으로예상된

다고밝혔다. 

특히CDMA 칩기술을보유한퀄컴의브루는CDMA를기반

으로하는한국과일본등의아시아지역을제외한나머지전세

계80% 이상을차지하는GSM시장에서는향후에브루플랫폼

이 확산될 가망성이 희박하다. 이에 비해 자바로 일컫는 VM

(Virtual Machine) 플랫폼은GSM 시장과CDMA 시장에구분

없이적용이가능해사실상의표준이라고할수있다. 

2001년수십여개의전문자바플랫폼사는인수및합병과정

을 거친 후 최근 일본의 아플릭스(Aplix), 스위스의 에스머텍

(Esmertec) 등3~4개업체를중심으로치열한주도권확보에

매진하고있는형국이다. PC에서의OS분야가경쟁시기를걸쳐

결국 MS의 윈도로 통일되다시피 한 것처럼 휴 전화의 자바

VM 시장을주도하기위한기술개발과 로벌마케팅에소리없

는각축전이치열하게벌어지는것이다. 

휴 전화OS, 자바를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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